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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보낸'에이태킴스'우크라전판도바꾸나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신

형 장거리 전술지대지미사일 에이태킴스

(ATACMS)를 사용해이미러시아를공

격한것으로알려지면서에이태킴스가우

크라이나전쟁의판도를뒤집는무기가될

지주목된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 미국이

지난주장거리에이태킴스미사일시스템

을우크라이나에비밀리에보냈고,우크라

이나군은지난 17일이를사용해러시아가

점령중인크림반도의러시아군비행장을

공격했다고보도했다.

지난주우크라이나국방부산하정보총

국(GUR)은크림반도북부잔코이의러시

아비행장을공격해 S-400대공미사일발

사대 4개, 레이다장비 3개등을파괴했다

고밝혔다.

미국행정부고위당국자는잔코이의러

시아비행장이장거리에이태킴스의표적

이됐다고전했다.

우크라이나는또 23일밤이장거리미사

일로 자포리자주의 항구도시 베르스크에

주둔한러시아군을공격했다고이당국자

는NYT에말했다.

조바이든대통령은지난 2월중순장거

리미사일 100기이상과집속탄버전에이

태킴스를우크라이나에보내기로한결정

을비밀리에승인한것으로전해졌다.

미국은작년후반기에이태킴스미사일

을우크라이나에제공했지만이는중거리

용인구형버전이었고,이번에제공된것은

사거리가 300㎞에이르는신형장거리버

전이다.

러시아가점령한크림반도뿐아니라돈

바스와다른해안지역등깊숙한곳까지타

격할수있다는점에서최근러시아에유리

하게돌아가는전장상황을바꿀무기의하

나로기대받고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우크라이나에새

로 도입된 장거리 에이태킴스 미사일

(ATACM-300)이이번전쟁의판도를바

꿀수있는'게임체인저'라고표현했다. 연합뉴스

NYT,신형장거리버전지난주제공

러시아군주둔지공격에이미사용

사거리300㎞로게임체인저가능성

미·러, 우주핵무기경쟁방지결의안놓고격돌

우주공간에핵무기를배치하는등우주에

서의군비경쟁을막기위해미국이주도해

만든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안이 24일(현지시간) 상임이사국인러시

아의거부권행사로부결됐다.

유엔안보리는이날위성요격용핵무기

(우주핵무기)의우주배치를방지하는등

의내용을담은결의안을논의한결과전체

이사국(비상임포함) 15개국중 13개국이

찬성했으나, 러시아의거부권행사로부결

처리했다고 AP·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또 다른상임이사국중하나인중국은기

권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에서 초안을 만들

었다.

앞서미국은러시아가위성을공격할수

있는핵무기를우주에배치하는방안을검

토하고있다며러시아를비판했으나, 러시

아는이에대해사실무근이라고일축한바

있다. 연합뉴스 상하이예원찾은블링컨미국무장관 중국을방문한토니블링컨(왼쪽)미국국무장관이니컬러

스번스주중미국대사와함께상하이예원을걷고있다.블링컨장관은방중기간왕이외교부장과회담할

것으로보이지만,시진핑국가주석을예방할수있을지는미지수라고뉴욕타임스가전했다. 연합뉴스

유엔안보리서러시아거부권행사

'판다의고향'으로불리는중국쓰촨성성

도청두시가암컷자이언트판다를문화관

광담당부서의명예국장으로임명했다.

25일 양성만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청두시문화방송여유(관광)국은전날공

식더우인(두音·Douyin)계정을 통해 45

개월(3년 6개월) 된 암컷 판다 화화(花

花)를문화관광국명예국장에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전 세계자이언트

판다의 30% 이상이 서식하고 있어 '판다

의 고향'으로 불리는 쓰촨성과 청두시 당

국이판다를매개로국내외관광객유치에

적극나서겠다는의도가담겨있는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판다, 고향중국쓰촨성청두서

문화관광담당명예국장임명일본정부가일반적으로시장에서쉽게구

할수있는범용제품이나기술이군사목적

으로전용되는것을막기위해수출규제를

강화한다.

요미우리신문은 25일 일본정부가수출

기업이군사전용가능성을의무적으로조

사하도록하는안을검토하고있으며올해

안에이런내용을포함하는방향으로정령

(政令·내각이제정하는명령)을개정할예

정이라고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

아등이민생용품의군사전용을가속하고

있는것이수출규제강화배경이라고설명

했다.

조사대상은기업부담증가를고려해센

서, 모터등안보측면에서우려가큰물품

으로한정하는방향으로검토중이다.

연합뉴스

군사전용가능한범용제품

일정부, 수출규제강화한다


